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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즈음 교계에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인터넷

토론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토론자들의 주장들을 읽다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.

이슈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

그것은 토론하는 사람들의 살벌한 태도였습니다.

자신의 주장을 펼 때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였습니다.

물론 말꼬리를 잡힐 과격한 표현은 좀 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자기의 주장을

펴다보면 그러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.

그런데 그 주장에 반박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.

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보다 보이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공격이 눈에 띄었습니

다 아마도 얼굴을 마주 보고 이런 토론을 했다면 할 수 없을 표현들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.

다.

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세상의 인터넷 토론방에서 생기는 무례한 태도들에 대한 지적이 생각

났습니다 다루는 주제는 기독교적인 이슈이었지만 그것을 다루는 태도는 너무나도 세속적.

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론을 할 때도 논리적인 반론을 하기보다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.

식의 감정적인 반발이 많았습니다.

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표현 하나를 끄집어내서 마치 시비를 거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

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 말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.

인터넷 토론방 유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- .

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도 토론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,

해서도 토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완전치 않으므.

로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.

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향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사 고 하셨습니다" ( 1:18)" .

초대교회 사도들도 논쟁이 되는 이슈가 나타났을 때 토론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.

행 그런 의미에서 광범위한 사람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( 15:1ff)

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이 서로의 인격을

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하지 못한다면 그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,

하나님의 뜻을 과연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의미가,

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.

주안에서 진정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탁상이든지 지상이든지 아니면 사이, , ,

버공간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과 그 결과로 몸 전체에 유익을 끼치겠다

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.



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" .

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.

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

라 엡( 4:15-16)"

토론방을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토론할 필요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,

그리스도의 몸이 상처를 입는다면 그냥 모르는 채로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

다.

인터넷을 주 안에서 구속하여 거룩하게 하려면 음란사이트를 없애는 일 못지않게 그 안에, ,

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먼저 성경적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, .

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온누리칼럼 제공! -⌚ ⌜ ⌟


